
호주 시드니 골프 여행 필수 가이드 및 독특한 로컬 룰 총정리 (2026)
항공사 수하물 규정 · 세관 검역 기준 · 야생 동물 생존 로컬 룰 합본 가이드북

본 가이드북은 청명한 대자연을 자랑하는 호주 시드니 골프 여행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한 통합 지침서입
니다. 항공사별 골프백 수하물 규정부터 까다로운 호주 세관의 흙 검역 기준, 그리고 호주 필드에서 마주하
게 될 독특한 야생 동물 대처법 및 로컬 룰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돈되었습니다. 출국 전과 현지
라운딩 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ART 1. 항공사별 골프백 위탁 수하물 규정

호주 노선을 운항하는 주요 항공사들의 골프백 수하물 규정은 일반 수하물과 다르게 적용되거나 무료 합산 혜택을 제공
합니다. 사전 확인을 통해 공항에서의 불필요한 추가 요금 지불을 방지하세요.

항공사 분류 대표 항공사 골프백 수하물 기본 규정 (이코노미 기준)

대형 항공사
(FSC)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무료 위탁 수하물 혜택 적용]
일반 가방 1개 + 골프백 1개의 무게 합이 23kg 이하인 경우, 1
개의 위탁 수하물로 간주하여 무료 위탁이 가능합니다. 단, 두 가
방의 합산 무게가 23kg을 초과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저비용 항공사
(LCC)

젯스타, 티웨이항공

[수하물 사전 구매 필수]
기본 티켓에 위탁 수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공권 예
약 시 스포츠 장비 및 위탁 수하물 옵션(20kg~30kg)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공항 현장 결제 시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 항공 수하물 탁송 시 중요 실전 팁

골프 트래블 커버 필수: 비행기 적재 및 운송 과정에서 골프백 오염 및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해 패드가 들어
간 두꺼운 트래블 커버를 반드시 씌워야 합니다.

드라이버/우드 헤드 보호: 수하물 이동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 샤프트가 부러지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헤드 분
리가 가능하다면 분리하여 파우치에 따로 보관하고, 분리가 안 된다면 아이언 커버를 씌운 후 골프백 빈틈을
수건이나 옷가지로 단단히 메워 고정해 주세요.

• 

• 



PART 2. 시드니 골프 여행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1) 드레스 코드 및 의류 용품

칼라(깃)가 있는 상의: 시드니 대부분의 퍼블릭 및 회원제 코스는 깃이 있는 셔츠 착용이 의무입니다. 라운딩 일수만
큼 준비하세요.

소프트 스파이크 골프화: 호주는 잔디 보호를 위해 철제(스틸) 스파이크 착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소
프트 스파이크나 스파이크리스 골프화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광폭 모자 및 쿨토시: 호주의 햇빛은 자외선이 매우 강합니다. 얼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버킷햇이나 넓은 챙모자, 자
외선 차단 토시를 필수 지참하세요.

2) 라운딩 필수 소모품

로스트볼 (넉넉히 준비): 호주 현지 프로숍의 골프공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특히 해안가 코스는 바람이 강해 공을
분실하기 쉬우므로, 한국에서 로스트볼을 최소 20~30구 이상 넉넉히 챙겨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골프티: 호주 골프장은 기본적으로 캐디가 없는 플레이가 대다수이므로 본인이 직접 티를 꽂아야 합니다. 선호
하는 숏티와 롱티를 충분히 구비하세요.

거리측정기 (레이저/GPS): 노캐디 플레이에서 거리측정기는 필수품입니다. 호주 코스 맵이 지원되는 GPS 시계나
레이저 측정기를 완충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생활 필수품

호주용 전용 어댑터: 호주는 전압 240V, 50Hz를 사용하며 플러그 모양이 사선형 3핀(Type I) 형태입니다. 멀티 어
댑터를 최소 1~2개 준비해 가야 각종 장비를 차질 없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초강력 선크림 (SPF 50+ PA++++): 오존층이 얇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으므로 스포츠용 고차단 선크림과 자외선
차단 패치를 반드시 구비하세요.

PART 3. ⚠️ 가장 중요: 호주 세관 신고 및 골프용품 반입 기준

호주는 고립된 섬나라인 특성상 외부 유입 생물이나 흙에 대한 통관 검역법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합니다. 골프화 바닥
과 골프채 그루브에 한국 흙이 묻어있다면 즉시 검역 대상이 됩니다.

• 

• 

• 

• 

• 

• 

• 

• 



호주 입국 시 검역 필수 수칙

입국 신고서 솔직하게 작성: 호주 입국 신고서 항목 중 "흙이나 진흙이 묻은 스포츠 용품(골프화, 골프채 등)
을 소지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반드시 'YES(예)'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최소
$400 AUD 이상의 즉석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물품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세척 필수: 출국 전 골프화 바닥의 잔디와 진흙, 골프클럽 헤드 페이스와 그루브(홈) 사이에 낀 흙
을 완전히 물세척하여 깨끗한 상태로 포장하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닦여 있다면 세관 검사를 아주 빠르게 통
과할 수 있습니다.

PART 4. 한국 골퍼는 깜짝 놀라는 호주 골프장 독특 로컬 룰

자연 그대로를 지향하는 호주 골프장은 페어웨이 바로 옆으로 거친 원시림(Bush)이 펼쳐지고 수많은 야생 동물이 공존
합니다. 내 안전과 스코어를 지키기 위한 생존형 로컬 룰을 숙지하세요.

1) 독사(Snake)나 거대 말벌: 위험한 동물 구제 규칙

호주 필드 수풀 구역에는 세계적인 독사인 이스턴 브라운 스네이크(Eastern Brown Snake)가 종종 출몰합니다. R&A

정식 규칙 제16.2조(Dangerous Animal Condition)에 의거하여, 내 공이 떨어진 자리에 위험 동물이 있어 도저히
스윙이나 스탠스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벌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 지역으로부터 벗어난 가장 가까운
구제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의 안전한 구역에 공을 드롭하고 플레이를 이어가면 됩니다.

2) 캥거루 똥(Dung)과 야생 동물 분비물 처리 규칙

골프 규칙상 동물의 배설물은 고정되지 않은 자연물인 '루스 임페디먼트'로 분류되므로 벌타 없이 치우고 샷을 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치우는 과정에서 공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1벌타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 호주의 많은 코스에서는 로컬 룰
로 "캥거루 배설물 구역은 수리치(GUR)로 간주한다"고 명시해 두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무벌타로 공을 집어 올려 근
처 페어웨이에 드롭 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PART 5. 골프 여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페어웨이에 누워있는 캥거루를 공으로 맞히면 벌타인가요?

A: 고의가 아닌 이상 벌타는 없습니다. 골프 규칙상 움직이는 야생 동물은 '외부의 영향'으로 간주하므로, 공이 캥
거루 몸에 맞고 튕겨 나갔다면 그 공이 최종적으로 멈춘 자리에서 그대로 다음 샷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캥거
루가 비키도록 가벼운 신호를 준 뒤 치는 것이 매너입니다.)

1. 

2. 



Q2. 호주 퍼블릭 코스에서 숲(Bush)으로 들어간 공은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A: 정식 대회 규칙으로는 3분 이내에 찾지 못하면 분실구 처리가 되지만, 주말 소셜 라운딩을 즐기는 현지인들과
한인들은 안전과 진행 속도를 위해 "부시에 들어가면 빨간 해저드 라인이 없어도 그냥 1벌타 먹고 옆 페어웨이에
서 치자"는 식으로 자체적인 변형 룰을 합의하고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사 위험이 있으므로 깊은 숲 조사는 자
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afe & Good Shot in Sydney

꼼꼼한 사전 준비와 규정 숙지가 즐겁고 안전한 라운딩을 보장합니다. 골프백 헤드 보호와 골프용품 세척을 완벽히 하
시고, 시드니의 푸른 페어웨이 위에서 최고의 라운딩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시드니 골프 여행 필수 가이드 및 독특한 로컬 룰 총정리 (2026)
	PART 1. 항공사별 골프백 위탁 수하물 규정
	PART 2. 시드니 골프 여행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1) 드레스 코드 및 의류 용품
	2) 라운딩 필수 소모품
	3) 기타 생활 필수품

	PART 3. ⚠️ 가장 중요: 호주 세관 신고 및 골프용품 반입 기준
	PART 4. 한국 골퍼는 깜짝 놀라는 호주 골프장 독특 로컬 룰
	1) 독사(Snake)나 거대 말벌: 위험한 동물 구제 규칙
	2) 캥거루 똥(Dung)과 야생 동물 분비물 처리 규칙

	PART 5. 골프 여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